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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▷ 「실내화」(34쪽)라는 시에서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?

 ▷ 이효영 시인은 「소나기」(26쪽)에서 비를 맞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

니다.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아 본 적이 있나요?

 ▷ 「그냥」(40쪽)처럼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던 적 있나요? 왜 힘들었나요?

 ▷ 「게임을 위한 변명」(42쪽)에서 이효영 시인은 외로울 때 게임이 위로

가 되어 줬다고 말합니다. 나는 무엇을 할 때 위로를 받나요?

 ▷ 「다 그런 줄만 알았어」(82쪽)처럼 나만이 가진 특별한 비밀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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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▷이 책에서 인상적인 시구절을 넣어 그림(또는 만화)으로 표현해 볼까요.

 ▷ 「부분적으로」(100쪽)에서 시인은 이제 엄마, 아빠, 선생님, 친구 들을 

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. 예전에는 미웠지만 지금은 

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있나요?

 ▷ 「열다섯 살에게」(102쪽)처럼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해 주고 싶은 말이 

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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